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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의 원인이 사자의 도덕성에 따라

사자 인상에 미치는 효과

 현  진  명          박  상  희†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에서는 사망 원인이 도덕성에 따라 사자 인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죽음에 대한 심리

적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인물이 사고사 또는 자연사로 사망

했다거나 살아있다고 했을 때, 인물의 지각된 호감도, 유능성, 도덕성, 따뜻함, 인물이 살아온 삶의 가치

에 대한 평가, 인물에 대해 추정되는 그리움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 긍

정 편향으로 인해 인물의 도덕성과 무관하게 인물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며, 사망 원인이 자연사일 때보다 사고사일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 결

과, 지각된 따뜻함을 제외한 모든 인상 변인에서 도덕성과 상관없이 죽음 긍정 편향이 일어났으며, 참가

자들은 자연사한 인물보다 사고사한 인물이 더 유능하고, 삶의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추가로 인물의 도덕성에 따라 사망 원인이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와 지각된 공정성이 인상에 미치

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도덕적인 인물이 사고사할 때보다 자연사하는 것이 더 공정하며 비도덕적인 인

물은 자연사할 때보다 사고사하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물의 사망 원

인이 공정하다고 생각할수록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자는 죽음 긍정 편향에 

대한 문화적 세계관 지지 해석의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인상 형성의 대상을 사자로 확장하고, 

사망 원인에서 비롯되는 심리적 현상을 탐구하고 발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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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예술가의 죽음 이후 나타나는 작품의 

가치 상승 현상, 유명인의 사망 후 언론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찬사와 태도 변화 등 

한 인물의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은 죽은 자

에 대해 특수한 심리적 현상을 경험하는 듯 보

인다. 실제로 예술가의 죽음은 작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며(Ekelund, Ressler, & Watson, 2000), 

작가의 명성과 호감도를 증진시킨다(Green & 

Mohler, 2014). 그러나 인간의 삶과 매우 밀접한 

죽음의 필연성과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심리

학에서 사망한 인물에 대한 인상을 알아본 연구

는 적다. 살아있는 사람에 비해 죽은 자에 대해 

더 긍정적인 인상을 형성한다는 죽음 긍정 편향 

현상을 알아본 몇몇 연구는 있어 온 반면(Allison 

& Eylon, 2005; Allison, Eylon, Beggan, & Bachelder, 

2009; Futterman, Gallagher, Thompson, Lovett, & 

Gilewski, 1990; Hayes, 2016; Van Dick, Fink, 

Steffens, Peters, & Haslam, 2019), 사망 정보에 반

드시 수반될 수 밖에 없는 사망 원인의 정보가 

사망자 인상 평가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연구

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죽음 긍정 편향 

현상에 이어 인물의 도덕성에 따라 사망 원인이 

인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사망자에 

대한 인상 형성을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살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물이 살아있을 때

보다 죽었을 때, 그리고 자연사 했을 때보다 비

자연사 했을 때 인상이 더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인물의 도덕성에 따라 

사망 원인에 대한 공정성이 다르게 지각될 것이

라고 예상하였다. 그리고 낮게 지각된 공정성은 

공정성 회복의 욕구로 이어져 인상 형성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았다. 그 이론적 배

경은 다음과 같다.

사망자에 대한 긍정 인상 평가

죽음 긍정 편향(death positivity bias)은 Allison 

등(Allison & Eylon, 2005; Allison et al., 2009)이 연

구를 통해 관찰한 현상으로 한 인물이 살아있다

고 했을 때보다 죽었다고 했을 때 더 긍정적으

로 평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Allison 등(2009)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지도자가 살아있다고 했을 

때보다 죽었다고 했을 때 더 호감이 가고 유능

하며 영감을 주는 인물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실

제 뉴스에서도 살아있을 때보다 사망한 이후에 

인물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났다(Allison et al., 2009). 이같은 죽

음 긍정 편향은 사별한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에서 관찰할 수 있으

며(Futterman et al., 1990), 지도자가 죽었을 때 더 

카리스마 있게 지각되고(Van Dick et al., 2019), 

심지어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있는 대상이나 싫

어하는 대상이 죽었을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된

다는 연구를 통해서도 관찰할 수 있다(Hayes, 

2016). 

그러나 이와 달리 Allison 등(2009)의 연구에서

는 죽음 부정 편향(death negativity bias) 또한 관

찰되기도 하였는데, 참가자들은 비도덕적인 지

도자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다고 묘사되었을 

때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덕적인 사람이 죽었다고 했을 때는 더 긍

정적인 평가가, 비도덕적인 사람이 죽었다고 했

을 때는 더 부정적인 평가가 일어나는 죽음 극

화 편향이 있다는 것이다. 

Allison 등(2009)은 이러한 죽음 극화 편향을 

공포 관리 이론(terror management theory; TMT; 

Greenberg, Pyszczynski, & Solomon, 1986)으로 이해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TMT란 현실에 대한 문

화적 지각이 인간의 생물학적 취약성과 죽음의 

현저성 인식으로 인해 발생된 불안을 완화하는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는 이론이다. 문화는 

문화가 지닌 가치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사

람에게만 안전을 보장하므로 존재의 유한성에 

직면한 인간은 자신을 문화 속에서 가치있는 

존재로서 지각할 때 평정을 찾을 수 있게 된

다(Rosenblatt, Greenberg, Solomon, Pyszczynski, & 

Lyon, 1989). 뿐만 아니라 유한성에 대한 인식은 

대인 간 평가, 도덕 위반자에 대한 판단, 문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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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응 등 죽음과는 무관한 사회적 행동에도 영

향을 미치는데(Pyszczynski, Greenberg, & Solomon, 

1999), 그 결과 인간은 자신이 살아가는 문화의 

가치를 지지하는 사람에 대한 긍정 반응, 문화 

가치를 위협하는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게 된다. 다시 말해, 존재의 유한성을 나타

내는 죽음은 인간에게 불안과 공포 감정을 일으

키며, 이 불안과 공포에 대처하기 위해 사람들

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적 세계관(Cultural 

Worldview)을 지지한다. 문화적 세계관이란 인

간 사이에서 공유되는 현실의 본질에 대해 

창조되고 전파되는 신념으로(Greenberg, Solomon, 

& Pyszczynski, 1997), 질서, 의미, 가치 그리고 상

징적 불멸의 가능성을 제공한다(Greenberg et al., 

1990). 실제로 죽음 현저성이 문화적 세계관 지

지자 또는 위반자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본 연구들에 따르면 죽음에 대한 생각이 점

화된 조건의 참가자들은 문화적 세계관을 지지

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긍정적인 태도를, 문화

적 세계관을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더 부정

적인 태도를 형성하였다(Rosenblatt et al., 1989). 

그러므로 Allison 등(2009)의 연구에서 도덕적인 

인물은 문화적 세계관을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사람들은 도덕적인 인물을 긍정

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인물의 사망 정보를 접했

을 때 발생하는 죽음 불안에 대처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비도덕적인 인물은 문화적 세계

관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사람들은 해당 

인물을 비판함으로써 문화적 세계관을 지지하여 

죽음 불안을 다스리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Allison 등(2009)에서 나

타난 죽음 부정 편향 현상에 대해 몇 가지 의문

을 제기하고자 한다. 먼저 Allison 등(2009)은 실

험적 방법과 실제 뉴스 기사 자료를 통해 총 다

섯 개의 연구를 시행함으로써 한 리더가 살았다

거나 죽었다고 했을 때 참가자들이 리더를 얼마

나 우호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알아보았다. 그 중 

연구 1과 2에서는 지도자의 도덕성(세계관 지지 

여부)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죽음 긍정 편향이 

일어났는데, 이는 문화적 세계관을 지지하기 위

해서 인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설명을 명확하게 검증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Allison 

등(2009)의 연구에서 평가되는 비도덕적인 인물

의 사망 정보는 해당 인물이 문화적 세계관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공하는 동시에 해

당 인물이 사망했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는 오히려 비도덕적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문화적 세계관을 덜 위협할 수 있다고 해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하는 대상이 죽었

다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보다 죽었다는 

정보를 제공했을 때 대상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ayes, Schimel, & Williams, 

2008). 이는 Allison 등(2009)에서 비도덕적인 인물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하는 인물)의 죽음에 의해 

발생한 불안을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해소하려고 한다는 해석과 완전히 대립되는 것

이다.

또한 생전에 비도덕적이었던 사람이었을지라

도 사망자에 대한 존중의 의미를 가지는 장례 

의식, 삶과 업적을 기리는 추모사가 관습적으로 

행해진다는 사실은 죽음 부정 편향과 거리가 있

어 보인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사형수에 대한 

장례가 이루어지기도 하며(연합뉴스, 2009. 10. 

21일자), 종교적 차원에서 위령미사가 이루어지

기도 한다(연합뉴스, 2010. 10. 27일자). 또한 ‘죽

은 자에 대해서는 좋은 말만 하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속담 ‘De mortuis nil nisi bonum dicendum 

est’는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죽은 자를 비난하지 

않는 터부(taboo)의 현상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llison 등

(2009)의 연구와 달리 도덕성과 상관없이 죽음 

긍정 편향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였으며, 이

에 따라 세운 연구의 가설 1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1: 인물의 도덕성과 상관없이, 살

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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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심리학에서의 인상 형성과 인상 변인

본 연구에서는 죽음이라는 특성이 인상의 다

차원적인 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

다. 사회심리학자들은 오랜 시간동안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 어떻게 인상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연구를 시행해왔는데(Shaw & Steers, 2001), Asch 

(1946)에 따르면 인간은 타인의 특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특성으로부터 하

나의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Asch(1946) 연구에서 

“따뜻한”과 “차가운”이라는 인물의 특성만을 제

외하고 그 외의 성격 특성을 동일하게 제시하였

을 때, “따뜻함” 여부에 따라 참가자들은 “창의

적인”과 같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성격적 

특성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구직자의 채용 시기와 인상 

구성 요소의 제시 순서에 따라서도 인상이 다르

게 형성되는데, 구직자 채용 시기가 먼 경우에

는 긍정적 인상 요소가 먼저 제시될 수록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채용 시기가 가까운 경우

에는 긍정적 인상 요소가 나중에 제시될 수록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Eyal, 

Hoover, Fujita, & Nussbaum, 2011). 이 결과들은 

비슷한 인상 요소를 갖추고도 하나의 인상 구성 

요소 또는 인물에 대한 특성이 제시되는 맥락에 

따라 인상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보

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인물

의 사망 여부 또는 사망 원인이라는 요소에 따

라 인상이 다르게 형성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상 평가 요인으로 인물의 

긍정적인 인상을 대표하는 호감도와 함께 사회

심리학 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인상 형성의 두 

가지 주요 차원인 유능성과 따뜻함을 측정하였

다(Fiske, Cuddy, Glick, & Xu, 2002). 그리고 본 연

구에서 도덕성은 조작되는 변인이지만 제시된 

인물의 도덕성에 대한 판단이 사망 정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각된 도덕성

도 함께 측정하였다(독립변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종속변인으로서의 도덕성의 용어 구분을 위해 

종속변인으로서의 도덕성을 ‘지각된 도덕성’이

라고 명명함).

이에 더해 사자 인상과 관련될 것이라고 판

단되는 변인인 인물이 살아온 삶의 가치, 그리

고 인물의 지인이 인물을 다시 볼 수 없을 때 

느낄 것이라고 추정되는 그리움의 수준을 측정

하였다. 삶의 가치는 일반적으로 자주 측정되는 

요인은 아니지만 사망 맥락 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인으로, 실제로 사망자 삶의 가치 판단

을 통해서 정책 및 윤리적 보상을 다루기 위한 

연구가 있어왔다(Hauer, 1994; Mrozek, & Taylor, 

2002). 또한 사망을 주제로 다루고 있는 연구 중 

Robinaugh 등(2016)에서는 사별 당한 사람의 사

자에 대한 그리움 평가 방법을 다루고 있으며, 

Stroebe 등(2010)에서도 사별한 사람의 그리움과 

우울감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이에 기반

하여 본 연구에서도 인물에 대한 그리움 수준을 

측정해 인물에 대한 인상을 다차원적으로 살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모든 인상 차원에서 

인물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긍정적으

로 평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이는 후광 효

과(halo effect)로 인해 대상에 대한 한 가지 속성

에서의 평가가 다른 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물이 사망했다

는 정보는 호감도뿐만 아니라 다른 차원의 인상

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다.

사망 원인과 사자에 대한 인상

본 연구는 선행 연구를 확장해 사망의 원인

이 인물의 인상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해보았다. 

사람들은 아이가 질병으로 죽었을 때보다 자살

로 죽었을 때 아이가 더 불행했을 것이라고 생

각하는 경향이 있는데(Calhoun, Selby, & Faulstich, 

1980), 이는 사망의 원인이 사망자에 대한 추론

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라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망 원인은 큰 차원으로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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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비자연사로 분류하였으며 비자연사 조건의 

사망 원인은 사고사로 설정하였다. 비자연사의 

원인은 병사, 고의적 자해(자살), 교통사고 순으

로 사망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통계청, 

2021), 병사는 고통을 겪는 시간이 자연사에 비

해 장기적이라고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자살 또

한 사망자에 대한 다양한 추론과 반응을 불러일

으킬 가능성이 있어 제외하였다. 한 예로 소셜

미디어 상에서 확인된 자살에 대한 반응은 분

노, 조롱, 놀라움 등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

다(Al-Zaman, & Or Rashid, 2022). 반면, 사고사는 

자연사와 고통 기간이 비슷하면서 자살과는 달

리 삶의 과정과는 무관하고, 사망에 작용한 동

기와 같은 다양한 추론 및 반응을 불러 일으킬 

가능성이 적어 비자연사 조건의 원인으로 선정

되었다.

한편, 자연사는 사고사에 비해 좋은 죽음으로 

인식될 수 있는데, 한 연구에서 노인을 대상으

로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질문을 하였

을 때 자연사의 특성과 가까운 ‘편안한 모습으

로의 죽음’이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이명숙, 김윤정, 2013). 하위 범주는 

‘평온한 죽음’, ‘잠자는 듯한 죽음’ 등으로 구성

되었다. 그렇다면 사고사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인 죽음인 자연사에 비해 부정적인 사건으로 지

각되고, 그 결과로 인물에 대한 연민을 유발한

다면 이는 더 긍정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 

사람들은 타인이 부정적인 사건을 겪는 것을 볼 

때 연민을 경험하여 친사회적인 태도를 형성하

기 때문이다(Batson, Chang, Orr, & Rowland, 2002; 

Eisenberg, Eggum, & Di Giunta, 2010). 본 연구에

서는 긍정적인 태도의 도구로서 기능하는 인물

에 대한 인상 평가를 측정하여, 자연사보다 사

고사한 인물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지 살펴

보았다. 한편, 사람들은 비도덕적인 인물이 고통

을 받는 모습을 목격할 때 더 호감을 가진다는 

연구(Bramel, Taub, & Blum, 1968)에 기반하여 도

덕적인 인물과 마찬가지로 비도덕적인 인물이 

사고사했을 때도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

고 보았다. 또한 비도덕적인 사람보다 도덕적인 

사람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보았는

데, 도덕성은 호감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기 때문이다(Hartley, Furr, Helzer, Jayawickreme, 

Velasquez, & Fleeson, 2016).

연구 가설 2-1: 사자의 도덕성과 무관하게 사

자의 인상은 자연사일 때보다 사고사일 때 더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연구 가설 2-2: 사망 원인과 무관하게 비도덕

적인 인물에 비해 도덕적인 인물의 인상이 더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사망 원인이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미치는 

위협

한 인물이 특정한 사망 원인으로 인해 사망

했다는 사실은 공정성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

는데,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belief in a just 

world; Lerner, 1965)에 따르면 사람들은 세상은 

공정한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모든 일은 마

땅히 겪을 만해서 발생한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

다. 즉, 사람들은 선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긍정

적인 사건이, 악한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Furnham, 2003). 

그러므로 도덕적인 사람의 사고사나 비도덕적인 

사람의 자연사 등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에 

어긋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공정하지 않다

는 해석이 뒤따를 가능성이 있다. 사람들은 비

도덕적인 사람이 피해를 겪는 것은 공정한 벌로 

작용한다고 생각한다는 연구에 기반해 볼 때(de 

Vel-Palumbo & Berryessa, 2023), 비도덕적인 인물

의 사고사는 자연사에 비해 더 공정하게 지각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능성에 의거하여 본 

연구는 사망 원인에 따른 공정성 차원의 해석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공정성

에 대한 사망 원인과 도덕성의 상호작용효과로 

인해 도덕적인 인물은 사고사보다 자연사를 하

는 것이 더 공정하다고 지각될 것이며, 비도덕

적인 인물의 사고사는 자연사에 비해 더 공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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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지각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연구 가설 3: 인물이 도덕적일 때는 자연사

보다 사고사가 덜 공정하고, 비도덕적일 때는 

사고사보다 자연사가 덜 공정하다고 지각할 것

이다.

이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공정성 지각이 인

물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살

펴보았다. 사람들은 타인이 불공정한 고통을 받

는 것을 목격하면 공정함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된다(Miller, 1977). 공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범죄 피해

자에게 보상금을 기부하거나(Bryan, & Davenport, 

1968), 사회적 규범을 어기는 사람들을 기꺼이 

처벌하려고 한다(Carlsmith, Darley, & Robinson, 

2002). 즉,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인물의 사

망 원인에 의해 지각된 공정성이 대상에 대한 

관찰자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근본적으로 공

정한 세상에 대한 믿음을 유지하고 회복하려는 

욕구로부터 귀인할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

다. 또한 Galak과 Chow(2019)에 따르면 사람들은 

선한 사람에게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는 보

상을 하려고 하며, 악한 사람에게 긍정적인 사

건이 발생할 때는 처벌을 하려고 한다. 그러므

로 도덕적인 사람에게 사고사는 자연사보다 불

공정하다고 지각되어 보상 차원의 행위가 뒤따

를 것이며, 비도덕적인 사람에게 자연사가 발생

할 때는 사고사에 비해 불공정하므로 처벌 차원

의 행위가 뒤따를 것이라고 볼 수 있다(엄밀히 

사망 사건 자체를 ‘긍정’ 사건이라고 보기 어려

우나 사고사에 비해 자연사가 긍정적이라는 상

대적 개념을 의미함).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불공정성이 인상 평가에서 보상과 처벌로 이어

지는지를 살펴보았으며, 보상과 처벌 욕구는 인

상에 대한 긍정과 부정적 평가를 통해 측정하였

다. 즉, 공정성 지각이 인상에 미치는 효과가 도

덕성에 의해 조절되는 모형이다(그림 1). 연구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 가설 4: 사망 원인과 도덕성에 의해 형

성된 지각된 공정성은 다시 도덕성에 의해 조절

되어 인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

적으로, 인물이 도덕적일 때는 덜 공정할수록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인물이 비도덕적

일 때는 덜 공정할수록 인상을 부정적으로 평가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의 배경을 살펴보았다. 서론

을 마치기에 앞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

든 연구 가설을 아래에 재서술하였다.

연구 가설 1: 인물의 도덕성과 상관없이, 살

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긍정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이다.

연구 가설 2-1: 사자의 도덕성과 무관하게 사

자의 인상은 자연사일 때보다 사고사일 때 더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연구 가설 2-2: 사망 원인과 무관하게 비도덕

적인 인물에 비해 도덕적인 인물의 인상이 더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다.

연구 가설 3: 인물이 도덕적일 때는 자연사

보다 사고사가 덜 공정하고, 비도덕적일 때는 

사고사보다 자연사가 덜 공정하다고 지각할 것

이다.

연구 가설 4: 사망 원인과 도덕성에 의해 형

성된 지각된 공정성은 다시 도덕성에 의해 조절

되어 인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구체

적으로, 인물이 도덕적일 때는 덜 공정할수록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인물이 비도덕적

일 때는 덜 공정할수록 인상을 부정적으로 평가

그림 1. 가설 2의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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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이다.

방  법

본 연구의 모든 절차는 연구자의 소속 대학

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으며(202211-HR-0241), 자세한 방

법은 다음과 같다.

참가자

참가자 수는 G*Power(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 프로그램 3.1버전으로 선형 다중 

회귀 분석을 통계 분석 방법으로 설정한 후 산

출하였다. 사회심리학에서 중간 효과 크기인  

= .0324(Richard, Bond, & Stokes-Zoota, 2003)와 

80%의 검증력, 검증되는 예측 변수의 수 3, 총 

예측 변수 수 7을 입력하여 참가자 수를 산출하

였으며 산출 결과 총 341명의 참가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 대상은 만 19세 이상의 

한국 국적의 성인으로, 리서치 회사를 통해 모

집되었다. 실험을 완료한 참가자 중 남성은 161

명, 여성은 180명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44.89(SD 

= 10.48)세였다. 참가자는 참가 완료 시 리서

치 회사가 책정한 금액을 받았다. 참가자가 주

의 점검 문항에 틀린 응답을 한 경우에는 실험

이 중단되었으며 분석에서 제외된 참가자는 없

었다.

절차

본 연구는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참가자

가 연구의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도록 연구 주제

는 ‘인물 이미지 사용 여부가 인상 형성에 미치

는 효과’로 소개되었다. 참가자는 연구 설명서를 

읽은 뒤 연령과 성별을 묻는 문항에 응답하고 

연구 참가 동의 여부를 결정하였다. 연구 조건

은 3(사망 여부 및 원인: 생존, 자연사, 사고사) 

X 2(도덕성: 도덕적, 비도덕적)인 총 여섯 조건

으로 참가자는 무선적으로 이 조건 중 하나의 

조건에 할당되었다. 참가자는 가상 인물인 ‘박진

원’의 사망 원인과 도덕성에 대해 묘사하는 하

나의 시나리오를 읽은 후 주의 점검 세 문항(인

물의 이름, 인물의 현재 상태, 시나리오와 일치

하지 않는 내용을 선택하는 문항)에 응답하였다. 

세 문항 중 실험의 내용과 밀접한 인물의 현재 

상태를 묻는 문항에 틀린 응답을 한 참가자는 

탈락하였다(리서치 회사에서 설계한 절차에 따

라 자동으로 탈락하였으며, 실험은 필요한 참가

자 수에 도달할 때까지 진행되었다). 그 후 참가

자는 제시된 인물에 대해 지각된 호감도, 유능

성, 도덕성, 따뜻함을 평가하고 인물의 삶의 가

치, 인물에 대해 추정되는 그리움을 평가하였다. 

그리고 인물에 대한 정보를 회상하도록 돕는 두 

개의 문항(‘박진원 씨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박진원 씨는 현재 어떤 상태에 있나요?’)에 응

답하였다. 도덕성 회상 문항에 대한 답변은 ‘도

덕적인 사람이다’, ‘비도덕적인 사람이다’로, 사

망 원인 회상 문항에 대한 답변은 ‘00시에 살고 

있다’,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수명을 다해 

사망하였다’로 구성되었으며 틀린 응답을 한 참

가자는 없었다. 이어서 두 사망 조건의 참가자

들은 사망 원인에 대해 지각된 공정성 문항에 

응답하였으며, 응답을 마치면 실험이 종료되었

다. 마지막으로 모든 조건의 참가자들은 연구 

목적에 대한 설명을 읽은 후 보상을 받았다.

실험 조작

사망 여부 및 사망 원인 조작

먼저 모든 조건에서 참가자가 연구 목적을 

의심하지 않도록 인물의 이름 위에 인물 실루엣 

이미지를 함께 제시하였다. 생존 조건에서 인물

은 ‘현재 박진원 씨는 00시에 살고 있다’로 묘사

되었으며, 사고사 조건에서는 ‘현재 박진원 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자연사 조건에서는 ‘현

재 박진원 씨는 수명을 다해 사망하였다’로 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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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다. 

도덕성 조작

도덕성은 인물의 삶을 묘사하는 시나리오를 

통해 조작되었다. 도덕적인 인물은 정직하고 타

인을 도우며 도덕적 규범을 잘 지키는 사람으

로, 비도덕적인 인물은 그와 반대되는 특성을 

지닌 사람으로 묘사되었다. 연구자는 Landy, 

Piazza와 Goodwin(2016)에서 사용된 도덕성 조작 

시나리오를 번역하고 일부 수정하였다. 시나리

오 내용을 제시하기 전에 생존 조건일 경우 ‘아

래는 박진원 씨의 모습에 대한 묘사입니다’, 사

망 조건일 경우 ‘아래는 박진원 씨의 생전 모습

에 대한 묘사입니다’로 지시문을 제시하였다.

도덕적인 인물 묘사 시나리오

박진원 씨는 매우 정직한 사람이다. 그는 자

신이 이득을 보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매우 꺼림직

하게 생각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박진

원 씨는 예전에 동료가 매우 일을 잘 한다는 것

을 알아차리고는 사장에게 그가 얼마나 유능한

지를 알려 동료가 승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한 박진원 씨는 여자 친구를 두고 바람을 피

워본 적이 한 번도 없으며 바람피우는 것이 아

주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는 이

전에 길 잃은 강아지를 집으로 데려와 돌보며 

주인을 찾아준 적이 있다. 박진원 씨를 아는 사

람들은 그를 매우 좋게 생각하며, 그가 매우 도

덕적이고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비도덕적인 인물 묘사 시나리오

박진원 씨는 매우 부정직한 사람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목적으로 거짓말하기를 

즐긴다. 그는 또한 자신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라면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 거리낌이 

없으며 줄곧 그렇게 해 왔었다. 박진원 씨는 예

전에 그의 한 동료가 자신을 충분히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껴 그 동료를 싫어했다. 그래서 그

는 그 동료가 성희롱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고 

완전히 날조된 증거를 사장에게 보여주었고 그 

결과 동료가 해고당하도록 만들었다. 한편 박진

원 씨는 지금까지 만나 온 여자 친구들 몰래 죄

책감 없이 바람을 피우곤 했다. 또한 그는 이전

에 길 잃은 강아지를 더럽다고 발로 찬 적도 있

다. 박진원 씨를 아는 사람들은 그를 매우 안 

좋게 생각하며 그가 매우 결점이 많고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측정 도구

주의 점검

참가자는 ‘다음 중 그의 현재 상태와 알맞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문항에 대해 다섯 개의 선

택지(‘그는 살아있다’, ‘그는 극단적 선택으로 사

망했다’, ‘그는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는 수

명을 다해 사망했다’, ‘그는 질병으로 사망했다’) 

중 자신이 읽은 시나리오의 내용과 부합하는 답

변을 선택하였다. 주의 점검 문항에 틀린 응답

을 한 참가자는 탈락하였다.

사자에 대해 지각된 인상

사자에 대한 인상 요소는 지각된 호감도, 유

능성, 도덕성, 따뜻함, 삶의 가치, 추정되는 그

리움으로 구성되었다. 참가자는 인물에 대한 느

낌을 각 단어에 기반해 7점 척도(1 = “전혀 그

렇지 않다”, 2 = “대체로 그렇지 않다”, 3 = 

“다소 그렇지 않다”, 4 = “보통이다”, 5 = “다

소 그렇다”, 6 = “대체로 그렇다”, 7 = “매우 

그렇다”)로 응답했다. 각 변인의 점수는 변인별 

측정 문항의 점수를 합산한 뒤 평균을 내어 산

출되었다.

지각된 호감도.  지각된 호감도 문항은 연구

자가 호감도와 관련된 형용사를 선별하여 직접 

제작하였다. ‘다음 형용사가 귀하께서 박진원 

씨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

지를 표시해 주세요.’라는 지시문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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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적인’, ‘긍정적인’, ‘호감이 가는’(Cronbach’s 

α = .99) 어구로 구성된 세 문항으로 측정하

였다.

지각된 유능성, 지각된 도덕성.  Newman과 

Cain(2014) 연구에서 사용된 단어를 번역한 하창

현(2019) 연구의 문항을 사용하였으며, 유능성 

문항 중 본 연구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유능성의 

개념과 상대적으로 관련이 적다고 생각되는 ‘자

신감이 있는’을 ‘능력 있는’으로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귀하가 생각하기에 다음 형용사가 박진

원 씨를 얼마나 잘 묘사하는 것 같은지 표시해 

주세요.’라고 안내한 뒤, 지각된 유능성을 ‘유능

한’, ‘지적인’, ‘능력 있는’(Cronbach’s α = .97), 

지각된 도덕성을 ‘도덕적인’, ‘이타적인’, ‘윤리적

인’(Cronbach’s α = .93)의 어구로 측정하였다. 

지각된 따뜻함.  Fiske 등(2002)이 사용한 문

항을 번역한 김혜숙 등(2003)의 문항을 사용

하였다. 문항은 ‘따뜻한’, ‘착한’, ‘정이 많은’ 

(Cronbach’s α = .99)으로 구성되었다. 

지각된 삶의 가치.  연구자가 해당 변인에 대

해 서로 상관이 높다고 판단한 표현인 ‘가치 있

는’, ‘의미가 있는’, ‘세상에 중요한’(Cronbach’s α 

= .99)으로 문항을 구성하여 각 표현이 제시된 

인물의 삶을 얼마나 잘 묘사하는지를 물었다.

추정되는 그리움.  질문은 ‘만약 박진원 씨를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박

진원 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로 

제시되었다. 문항은 연구자가 제작하였으며, ‘그

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가 그리울 것이

다’, ‘그를 만나고 싶어 할 것이다’(Cronbach’s α 

= .99)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하도록 하

였다.

지각된 사망 원인의 공정성

지각된 공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는 총 

다섯 개의 문항을 제작하였다. 문항은 “그가 [교

통사고로/수명을 다해] 사망했다는 사실은 그의 

삶에 적절해 보인다”, “그가 [교통사고로/수명을 

다해] 사망했다는 사실과 그의 삶은 왠지 어울

린다”, “그의 삶을 생각할 때 ‘그가 [교통사고로/

수명을 다해] 사망했다는 사실’은 타당해 보인

다”, “그에게 ‘그가 [교통사고로/수명을 다해] 사

망했다는 사실’은 공평해 보인다”, “그에게 ‘그

가 [교통사고로/수명을 다해] 사망했다는 사실’

은 공정해 보인다”(Cronbach’s α = .97)로 구성되

었다. 참가자는 인상 문항과 동일하게 7점 척도

로 응답하였다. 분석 시 각 문항의 값을 합산한 

후 평균을 내어 점수를 산출하였다.

결  과

각 변인 간의 상관과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1에, 변인의 조건별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에 

제시하였다.

사망 여부와 도덕성이 사자 인상에 미치는 효과(연

구 가설 1)

인물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인상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죽음 긍정 편향을 관

찰하기 위해 2(사망 여부: 생존 조건 vs. 사망 조

건) X 2(도덕성: 도덕적 vs. 비도덕적)의 이원분

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사망 조

건은 자연사 조건과 사고사 조건을 합친 것으

로, 생존 조건과 비교되었다. 분석한 결과 사망 

여부는 지각된 따뜻함을, F(1, 337) = 0.631, p = 

.427, η2 < .001, 제외한 모든 인상 변인에 대해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그림 2). 구체적으로, 인물

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호감이 있으

며, F(1, 337) = 4.702, p = .031, η2 = .001, 더 

유능하고, F(1, 337) = 4.316, p = .039, η2 = 

.004, 더 도덕적이라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F(1, 337) = 9.050, p = .003, η2 = .003.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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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1 2 3 4 5 6 7

1. 지각된 호감도 - .843** .955** .980** .943** .949** .136*

2. 지각된 유능성 - .829** .851** .862** .847** .134*

3. 지각된 도덕성 - .964** .933** .926** .168*

4. 지각된 따뜻함 - .948** .953** .160*

5. 지각된 삶의 가치 - .934** .158*

6. 추정되는 그리움 - .155*

7. 지각된 공정성 -

평균

(표준편차)

3.60

(2.45)

3.27

(1.79)

3.57

(2.30)

3.66

(2.55)

3.52

(2.19)

3.56

(2.32)

3.36

(1.76)

*p < .05, **p < .01.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과 평균, 표준편차

사망 원인

종속변인
생존

(n = 114)

자연사

(n = 113)

사고사

(n = 114)
평균

지각된 호감도

도덕 5.81(0.93) 6.01(0.77) 5.99(0.88) 5.93(0.86)

비도덕 1.15(0.39) 1.30(0.71) 1.34(0.57) 1.26(0.57)

평균(표준편차) 3.48(2.45) 3.67(2.48) 3.66(2.45)

지각된 유능성

도덕 4.60(0.92) 4.67(0.92) 4.91(0.96) 4.73(0.94)

비도덕 1.61(1.17) 1.76(1.03) 2.06(1.12) 1.81(1.12)

평균(표준편차) 3.11(1.83) 3.23(1.76) 3.49(1.77)

지각된 도덕성

도덕 5.58(0.88) 5.82(0.84) 5.79(0.86) 5.73(0.86)

비도덕 1.20(0.49) 1.47(0.72) 1.53(0.68) 1.40(0.65)

평균(표준편차) 3.39(2.31) 3.66(2.32) 3.66(2.27)

지각된 따뜻함

도덕 6.09(0.85) 6.18(0.79) 6.08(0.80) 6.12(0.81)

비도덕 1.15(0.38) 1.21(0.43) 1.24(0.47) 1.20(0.43)

평균(표준편차) 3.62(2.57) 3.72(2.58) 3.66(2.51)

지각된 삶의 가치

도덕 5.30(0.88) 5.60(0.82) 5.64(0.98) 5.51(0.90)

비도덕 1.29(0.60) 1.40(0.64) 1.84(1.14) 1.51(0.86)

평균(표준편차) 3.29(2.15) 3.52(2.23) 3.74(2.18)

추정되는 그리움

도덕 5.45(0.89) 5.82(1.04) 5.80(0.99) 5.69(0.98)

비도덕 1.23(0.52) 1.33(0.69) 1.66(0.99) 1.41(0.78)

평균(표준편차) 3.34(2.24) 3.60(2.32) 3.37(2.30)

지각된 공정성

도덕 5.34(1.25) 1.92(1.03) 3.63(2.06)

비도덕 2.51(1.14) 3.64(1.30) 3.08(1.34)

평균(표준편차) 3.94(1.85) 2.78(1.45)

주. 괄호 밖에 있는 수치는 평균을 의미하며 괄호 안에 있는 수치는 표준편차를 의미함.

표 2. 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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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아있는 인물에 비해 죽은 인물의 삶의 가

치를 더 높게 평가하며, F(1, 337) = 10.711, p = 

.001, η2 = .005, 인물을 다시 볼 수 없는 사람

이 해당 인물을 더 그리워할 것이라고 지각하였

다, F(1, 337) = 9.882, p = .002, η2 = .005. 즉, 

인물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긍정적으

로 평가될 것이라는 가설 1은 지각된 따뜻함을 

제외하고 지지되었다. 도덕성의 주효과 또한 모

든 인상 변인에 대해 유의했는데, 비도덕적인 

인물에 비해 도덕적인 인물을 더 긍정적으로 평

가하였다, Fs(1, 337) > 620.050, ps < .001. 그러

나 모든 인상 변인에 대한 사망 여부와 도덕성

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s(1, 337) 

< 0.231, ps > .109.

사망 원인과 도덕성이 사자 인상에 미치는 효과(연

구 가설 2)

인물의 사망 원인에 따라 사자의 인상이 다

르게 형성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2(사망 원인: 

자연사 vs. 사고사) X 2(도덕성: 도덕적 vs. 비도

덕적)의 이원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

였다. 즉, 생존 조건을 제외하고 자연사와 사고

사만 분석한 결과, 그림 3과 같이 인물이 자연

사했을 때보다 사고사했을 때 더 유능하고, F(1, 

223) = 4.082, p = .045, η2 = .006, 더 높은 삶

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지각하였다, F(1, 223) 

= 3.98, p = .047, η2 = .003. 그러나 이외의 인

상 변인인 지각된 호감도, F(1, 223) = 0.015, p 

= .903, η2 < 0.001, 지각된 도덕성, F(1, 223) = 

0.025, p = .875, η2 < .001, 지각된 따뜻함, F(1, 

그림 2. 사망 여부와 도덕성이 인상에 미치는 효과

주.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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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0.184, p = .669, η2 < .001, 추정되는 그

리움, F(1, 223) = 1.490, p = .224, η2 = .001, 

변인에서는 사망 원인의 유의한 효과가 관찰되

지 않았다. 사자의 도덕성과 무관하게 사망 원

인이 자연사일 때보다 사고사일 때 인상이 더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가설 2-1은 지각된 

유능성과 지각된 삶의 가치를 제외하고 지지되

지 않은 것이다. 반면 도덕성의 주효과는 모든 

인상 변인에서 비도덕적인 인물보다 도덕적인 

인물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 Fs(1, 223) > 462.375, ps < .001, 도덕적인 

인물의 인상이 비도덕적인 인물보다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가설 2-2가 지지되었다. 그러나 

모든 인상 변인에 대한 사망 원인과 도덕성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Fs(1, 223) < 

0.630, ps > .815.

사망 원인과 도덕성이 지각된 공정성에 미치는 효

과(연구 가설 3)

지각된 공정성에 대한 사망 원인과 도덕성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각 변인의 주효과와 상호

작용효과 모두 유의하였다. 먼저 참가자들은 사

고사보다 자연사를 더 공정하다고 지각하였으

며, F(1, 223) = 53.7, p < .001, η2 = .108, 비도

덕적일 때보다 도덕적일 때 더 공정하다고 지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223) = 12.6, p < 

.001, η2 = .025. 또한 상호작용효과의 경우, F(1, 

223) = 209.1, p < .001, η2 = .420, 그림 4와 같

이 도덕적인 인물이 사고사했을 때보다 자연사

그림 3. 사망 원인과 도덕성이 인상에 미치는 효과

주.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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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더 공정하며, F(1, 223) = 238.491, p < 

.001, η2 = .517, 비도덕적인 인물이 자연사했을 

때보다 사고사했을 때 더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223) = 25.320, p < .001, 

η2 = .102. 즉, 도덕적인 인물의 경우 자연사보

다 사고사가 덜 공정하고, 비도덕적일 때는 사

고사보다 자연사가 덜 공정하다고 평가될 것이

라는 가설 3이 지지되었다. 

더 나아가, 사망 원인이 공정성 차원에서 해

석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에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한 가지 일환으로 각 사망 원인 

조건 내에서 도덕적인 인물과 비도덕적인 인물

에 대해 지각된 공정성을 비교하였다. 인간이 

맞이하는 죽음 중 자연사가 긍정적인 죽음, 사

고사가 부정적인 죽음으로 지각되는 것이 일반

적인 반응이라면 자연사 조건에서는 도덕적인 

인물에 대한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사

고사 조건에서는 비도덕적인 인물에 대한 공정

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사고사 조건에서는 도덕적

인 인물보다 비도덕적인 인물의 죽음을 더 공정

하게 지각하였다, F(1, 223) = 59.867, p < .001, 

η2 = .212. 반면, 자연사 조건에서는 비도덕적인 

인물보다 도덕적인 인물의 죽음이 더 공정하게 

지각되어, F(1, 223) = 161.378, p < .001, η2 = 

.420, 본 연구에서 가정한 공정성 지각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에 의해 조절된 지각된 공정성의 매개효과

도덕성에 의해 조절된 지각된 공정성이 도덕

성에 의해 재조절되는 효과(연구 가설 4, Model 

58)

사망 원인의 지각된 공정성에 대한 효과가 

도덕성에 의해 조절되고, 공정성이 인상에 미치

는 효과가 다시 도덕성에 의해 조절될 것이라는 

가설 4를 검증하기 위해 사망 원인을 사고사 0, 

자연사 1로 코딩하고, 도덕성은 비도덕 0, 도덕 

1로 코딩한 후 Hayes(2018)가 개발한 PROCESS 

v4.1의 Model 58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망 원인이 지각된 공정성에 미치

는 효과, B = -1.121, SE = 0.223, t = -5.032, p 

< .001, 95% CI [-1.560, -0.682], 도덕성이 지각

된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 B = -6.261, SE = 

0.496, t = -12.616, p < .001, 95% CI [-7.239, 

-5.283],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사망 

원인과 도덕성이 지각된 공정성에 미치는 상호

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

다, B = 4.545, SE = 0.314, t = 14.462과 p < 

.001, 95% CI [3.926, 5.165]. 인물이 도덕적인 경

우에는 사고사에 비해 자연사를 공정하다고 지

각하였으나, B = 3.425, SE = 0.222, t = 15.443, 

p < .001, 95% CI [2.988, 3.861], 비도덕적인 경

우에는 자연사보다 사고사를 더 공정하게 지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1.121, SE = 0.223, 

t = -5.032, p < .001, 95% CI [-1.560, -0.682]. 이

는 앞서 살펴본 이원분산분석의 결과(가설 3 분

석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사자 인상에 대한 

지각된 공정성의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며, 표 

3과 같이 지각된 공정성과 도덕성의 상호작용효

과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

타났다. 더불어 표 4와 같이 전체 모형으로 본 

조절된 매개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가설 4는 지지되지 않았다.

그림 4. 사망 원인과 도덕성이 지각된 공정성에 미치는 

효과

주. 오차막대는 표준오차를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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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성에 의해 조절된 지각된 공정성이 인상에 미

치는 효과(탐색적 분석, Model 7)

Model 7은 Model 58과 유사하지만, 지각된 공

정성으로부터 사자 인상으로 가는 경로에서 도

덕성의 조절 효과만을 제외한 모형이다(그림 5). 

즉, Model 58 모형은 지각된 공정성이 사자 인상

에 미치는 효과가 인물의 도덕성에 따라 반대 

방향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하는 반면, Model 

7은 지각된 공정성이 사자 인상에 미치는 효과

가 도덕성에 따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

는 모형이다. Model 58에서는 공정성과 도덕성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b경로

에서 도덕성을 제외한 Model 7 모형으로 탐색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Model 7로 조절된 매개효과

를 분석한 결과 지각된 공정성에 대한 사망 원

인과 도덕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하였다, B 

= 4.545, SE = 0.314, t = 14.462, p < .001, 95% 

CI [3.926, 5.165]. 그리고 표 5와 같이 지각된 공

정성이 높을수록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

다. 전체 모형인 조절된 매개효과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요약하자면, 지각된 공정

성에 대한 사망 원인과 도덕성의 상호작용효과

가 유의하며, 도덕성과 상관없이 지각된 공정성

종속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LLCI ULCI

지각된 호감도 -0.116 0.078 -1.497 .136 -0.269 0.037

지각된 유능성 -0.043 0.107 -0.406 .685 -0.167 0.254

지각된 도덕성 -0.110 0.081 -1.340 .182 -0.271 0.052

지각된 따뜻함 -0.043 0.069 -0.626 .532 -0.178 0.092

지각된 삶의 가치 -0.066 0.097 -0.681 .497 -0.256 0.125

추정되는 그리움 -0.113 0.099 -1.142 .255 -0.309 0.082

표 3. 사자 인상에 미치는 지각된 공정성과 도덕성의 상호작용효과(Model 58)

종속변인 Index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지각된 호감도 -0.172 0.138 -0.434 0.104

지각된 유능성 -0.189 0.185 -0.184 0.546

지각된 도덕성 -0.072 0.160 -0.241 0.392

지각된 따뜻함 -0.014 0.122 -0.227 0.253

지각된 삶의 가치 -0.174 0.181 -0.174 0.541

추정되는 그리움 -0.075 0.174 -0.264 0.419

표 4. PROCESS Macro Model 58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그림 5. PROCESS Macro Model 7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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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인 B S.E. t p
95% 신뢰구간

LLCI ULCI

지각된 호감도 0.213 0.979 2.176 .031 0.020 0.406

지각된 유능성 0.178 0.070 2.550 .011 0.041 0.316

지각된 도덕성 0.246 0.091 2.706 .007 0.067 0.424

지각된 따뜻함 0.254 0.101 2.513 .013 0.055 0.452

지각된 삶의 가치 0.246 0.087 2.822 .005 0.074 0.418

추정되는 그리움 0.247 0.093 2.647 .009 0.063 0.431

표 5. 공정성이 변인에 미치는 효과(Model 7)

종속변인 Index Boot SE Boot LLCI Boot ULCI

지각된 호감도 0.968 0.452 0.057 1.801

지각된 유능성 0.810 0.337 0.114 1.443

지각된 도덕성 1.116 0.410 0.290 1.908

지각된 따뜻함 1.152 0.471 0.190 2.043

지각된 삶의 가치 1.118 0.411 0.304 1.903

추정되는 그리움 1.123 0.442 0.201 1.937

표 6. PROCESS Macro Model 7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결과

종속변인 Effect Boot SE t p Boot LLCI Boot ULCI

지각된 호감도

직접효과 -0.239 0.343 -0.696 0.487 -0.916 -0.438

간접효과

  비도덕 -0.239 0.116 -0.472 -0.011

  도덕 -0.729 0.350 -0.044 -1.418

지각된 유능성

직접효과 -0.466 0.245 -1.899  .059 -0.949 -0.018

간접효과

  비도덕 -0.200 0.088 -0.386 -0.033

  도덕 -0.610 0.256 -0.106 -1.108

표 7. 사망 원인의 직접 효과 및 도덕성에 따른 사망 원인의 간접 효과(Model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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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을수록 인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다. 이 결과에 비추어 볼 때 Model 58의 유의하

지 않은 조절된 매개 효과는 도덕성이 지각된 

공정성과 사자 인상 간의 경로를 조절하지 않았

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표 7과 같이 

모든 변인에 대하여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

지만, 간접 효과는 비도덕적이거나 도덕적인 경

우 모두 유의하였다. 비도덕적인 경우에는 부적

인 간접 효과가, 도덕적인 경우에는 정적인 간

접 효과가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인물의 도덕성과 무관하게 인물이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그리고 자연사했을 

때보다 사고사했을 때 인물의 인상이 더 긍정적

으로 형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에 더

해 사자의 도덕성에 따라 사망 원인에 대한 공

정성이 다르게 지각될 것이며, 지각된 공정성은 

다시 도덕성에 의해 조절되어 인물의 인상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논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본 연구에서 측정한 

모든 인상 변인 간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

종속변인 Effect Boot SE t p Boot LLCI Boot ULCI

지각된 도덕성

직접효과 -0.283 0.319 -0.888  .375 -0.911 -0.345

간접효과

  비도덕 -0.275 0.110 -0.494 -0.066

  도덕 -0.841 0.319 -0.213 -1.474

지각된 따뜻함

직접효과 -0.236 0.354 -0.667  .505 -0.934 -0.462

간접효과

  비도덕 -0.284 0.124 -0.530 -0.037

  도덕 -0.868 0.361 -0.117 -1.561

지각된 삶의 가치

직접효과 -0.510 0.306 -1.666 0.097 -1.113 -0.093

간접효과

  비도덕 -0.276 0.113 -0.509 -0.069

  도덕 -0.842 0.322 -0.207 -1.463

추정되는 그리움

직접효과 -0.420 0.328 -1.281 0.201 -1.065 -0.226

간접효과

  비도덕 -0.277 0.120 -0.519 -0.050

  도덕 -0.846 0.343 -0.163 -1.506

표 7. 사망 원인의 직접 효과 및 도덕성에 따른 사망 원인의 간접 효과(Model 7)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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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었다. 요인 분석 결과 모든 인상 변인

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각 인상 변인을 하나의 

요인으로 묶지 않고 개별 변인으로 취급하여 분

석하였는데, 이는 단일 요인으로 취급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변

인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변인들 간의 상관관

계 또는 요인 분석 결과 자료에만 근거하기보다 

연구자가 충분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지를 고려해야 한다(Das, 2015). 먼저 따뜻함과 

유능성은 사회 인지적 차원에서 독립된 인상 변

인으로 취급되며(Fiske et al., 2002), 타 연구에서

도 도덕성, 유능성, 따뜻함, 인상의 전반적인 차

원에서의 호감도를 각각 독립적으로 평가해왔다

(Homer, & Batra, 1994). 마찬가지로 그리움의 경

우 인물의 지인 관점에서 인물에 대한 평가를 

추측하고 있으며, 삶의 가치 또한 문항 내용 측

면에서 인물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 및 가치 

등 타 변인과 구별되는 인상 차원을 측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단지 상관관계와 

요인분석에만 기반해 각 인상 변인을 하나의 변

인으로 취급하기보다 각 변인을 독립적으로 취

급함으로써 연구의 본 목적에 더 부합하는 방식

으로 결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죽음 긍정 편향에 대한 가설 1과 관련해

서 본 연구는 Allison 등(2009)과 달리 인물의 도

덕성과 무관하게 죽음 긍정 편향이 발생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Allison 등(2009) 연구의 경우, 도

덕적인 리더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비도덕적인 리더는 살아

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도덕적일 때와 마찬

가지로 비도덕적인 인물이 죽었을 때도 더 긍정

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문화적 세계관을 위협

하는 대상이 죽었을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난 Hayes 등(2008)의 연구와 더 부합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와 달리 Allison 등

(2009)의 연구에서 죽음 부정 편향이 관찰된 이

유로는 제시된 인물이 리더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을 논의해볼 수 있다. 리더

는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행동에 대한 개념을 

부각시키며(De Cremer & Van Dijk, 2008), 사회경

제적 지위가 높은 범죄자에 대해 도덕적인 비난

을 더 한다는 연구(박혜경, 2015)에 비추어 볼 

때 Allison 등(2009) 연구의 비도덕적인 리더에 

대한 죽음 부정 편향은 대상의 지위에 따른 특

수한 상황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대안적인 해석으로는 인물의 삶과 

사망 여부에 대한 진술문 제시 순서의 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Allison 등(2009)의 연구에서

는 사망 여부를 인물에 대한 소개 후에 제시하

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사망 정보를 먼저 제시한 

후 인물의 도덕성에 대해 묘사하였기 때문에 다

른 인지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물의 도덕성

이 먼저 제시되면 참가자는 이미 도덕적이거나 

비도덕적이라는 인상을 형성한 후에 사망 여부 

정보를 접하게 되기 때문에 Allison 등(2009)의 

연구와 같이 이미 형성된 인상이 죽음을 통해 

극화되는 방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죽음에 대한 찬사 현상이 형성된 

상태에서 긍정 편향을 토대로 인물의 도덕성에 

대한 진술을 해석하게 되므로 도덕적인 인물을 

더 도덕적으로, 비도덕적인 인물을 덜 비도덕적

으로 바라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제시 순서의 

차이는 지인의 사망 정보를 접하는 상황과 일면

식도 없던 사람의 사망 소식을 먼저 접한 후 인

물에 대한 정보를 뒤늦게 알게 되는 상황에 빗

대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죽음 현저성이 문화적 세계

관을 지지하려는 동기를 야기하기 때문에 사망

한 인물의 도덕성에 따라 편향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는 해석(Allison et al., 2009)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죽음 현저성에 의

한 불안이 형성될 때 문화적 세계관을 지지하

지 않는 대상을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연구

(McGregor, Lieberman, Greenberg, Solomon, Arndt, 

Simon, & Pyszczynski, 1998)는 참가자 자신의 죽

음에 대한 불안을 점화한 뒤 문화적 세계관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 270 -

지지하지 않는 살아있는 타인에 대해 평가하도

록 했다. 그러나 죽음 긍정 또는 부정 편향을 

관찰한 연구들의 경우(Allison & Eylon, 2005; 

Allison et al., 2009; Hayes, 2016; Van Dick et al., 

2019) 문화적 세계관을 지지하거나 지지하지 않

는 인물이 죽음 불안을 일으키는 주체인 동시에 

해당 인물이 죽었기 때문에 참가자는 더 복잡한 

인지적 과정을 거치게 된다. 또한 Hayes 등(2008)

의 연구에 따르면 문화적 세계관을 지지하지 않

는 사람이 죽었을 때 더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

므로 죽음 긍정 편향의 기제일 것이라고 추측되

어 온 TMT에 기반한 해석 방식이 논리적으로 

타당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지

각된 죽음 불안을 직접 측정함으로써 엄격하게 

검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인물이 자연사했을 때보다 사고사했

을 때 인상이 더 긍정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가설 2-1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다. 이 결과는 

사람들은 사망 원인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더 긍

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능성과 삶의 가치는 

사망 원인에 따라 다르게 지각되었는데, 두 변

인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는 자연사는 노인일 때만 가능한 죽음인 것에 

비해 사고사는 천수를 다 하지 못하는 죽음이므

로, 참가자들이 사고사한 인물의 연령을 더 낮

게 지각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유능

성과 삶의 가치는 연령과 높은 상관을 지니고 

있는데, 나이 든 사람보다 젊은 사람의 유능성

은 더 높게 지각되며(Krings, Sczesny, & Kluge, 

2011), 이로 인해 사회에 미치는 가치 평가 또한 

높게 지각될 수 있다. 그러나 Krings 등(2011)에

서는 나이 든 사람에 대해 따뜻함을 더 높게 지

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따뜻

함에 대해서 사망 원인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지각된 따뜻함에 대한 

사망 원인의 효과 자체가 잘 관찰되지 않을 만

큼 다른 변인에 비해 지각된 따뜻함에 대한 도

덕성의 효과(η2 = 0.935)가 너무 크기 때문이라

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가설 3은 인물의 도덕성에 따라 사망 

원인에 대한 공정성이 유의하게 다르게 지각되

는 것으로 나타나 지지되었다. 그러나 인물이 

비도덕적일 때보다 도덕적일 때 더 공정성이 높

게 지각되었는데 이는 타인의 사고사를 공정하

다고 판단하기에는 윤리적으로 거부감이 형성될 

수 있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예

측한 바와 같이 도덕적인 인물의 자연사를 사고

사보다 공정하다고 파악하기는 쉽지만, 아무리 

비도덕적인 인물이더라도 교통사고로 죽는 사고

사를 더 공정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참가자 입장

에서 사회적 바람직성으로부터 어긋난다고 생각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천수를 다 한 자

연사가 사망 원인 중에서는 가장 좋은 죽음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도덕적인 인물의 자연사를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비도덕적인 인물

의 사고사에 대해서는 매우 공정하다고 평가할 

수 없는 심리적 거부감(또는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인식)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도

덕적인 인물에게서 상대적으로 공정성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즉, 본 결과를 

“비도덕적인 사람이 사망한 것보다 도덕적인 사

람이 사망한 것이 공정하게 지각된다”고 해석하

기 보다는 참가자가 도덕적인 사람의 자연사(vs. 

비도덕적인 사람의 사고사)에 대해서 상대적으

로 더 높은 점수를 주기 쉬웠을 것이라고 해석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공정성이 인상에 미치는 효과는 

Model 58 모형의 경우 유의하지 않아 가설 4는 

지지되지 않았다. 반면 Model 7 모형에서는 유의

하여, 공정성이 높게 지각될수록 인상을 더 긍

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형에 따

른 두 결과의 차이는 지각된 공정성이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 b경로에 대한 도덕성의 개입 여

부에 따라 인상에 대한 지각된 공정성의 설명력

이 달라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Model 58은 

인상에 대한 효과가 큰 도덕성 변인이 b경로에 

투입되면서 지각된 공정성이 인상을 예측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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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설명력이 감소된 것이다. 반면 Model 7에서

는 도덕적인 인물의 사고사가 불공정하고 불공

정성은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것을 확인하

였다. 

한편, Model 7의 결과는 사망 원인과 도덕성

의 이원분산분석 결과와 상충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이원분산분석의 결과는 자연사일 때보다 

사고사일 때 더 유능하고 삶의 가치가 있는 것

으로 지각되지만, Model 7의 경우 도덕적일 때 

자연사가 더 공정하며, 공정할수록 인상의 모든 

측면에서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자연사할 때보다 사고사할 때 유능성

과 삶의 가치가 높게 나타난 이원분산분석 결과

와 달리 Model 7 결과에서는 도덕적인 인물이 

오히려 사고사할 때보다 자연사할 때 유능성과 

삶의 가치가 더 높은 방향으로 이어지는 것이

다. 이는 지각된 공정성의 투입 여부에 따라 도

덕적인 인물의 사망 원인이 인상에 미치는 효과

의 방향이 반대로 형성된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해석은 논리적으로 어려

움이 있다. 구체적으로 Model 7 모형의 유의한 

결과는 지각된 공정성(매개변인)에 대한 사망 원

인과 도덕성의 상호작용효과(a경로)와 사망 원인

이 인상에 미치는 직접 효과를 통제한 상태에서

의 지각된 공정성이 인상에 미치는 효과(b경로) 

두 경로가 각각 유의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다. 달리 말하면, Model 7 모형의 결과를 사고사

한 도덕적인 인물보다 자연사한 도덕적인 인물

의 유능성과 삶의 가치가 더 높게 지각된다고 

해석하기보다는 a경로와 b경로에서 나타난 각각

의 효과가 유의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Model 7에서 지각된 공정성

이 모형에 투입되면서 사망 원인이 인상에 미치

는 직접 효과가 사라졌으므로 여전히 사망 원인

이 인상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이

원분산분석의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

다는 의미다. 또한 Model 7의 결과는 매개변인인 

공정성을 통해서만 설명되는 사망 원인의 간접 

효과이므로, 공정성을 매개하지 않은 이원분산

분석에서 나타난 사망 원인의 직접 효과와 비교

가 어렵다. 이는 인물의 도덕성에 따라 공정성

이 인상에 미치는 b경로의 효과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Model 7 해석의 한계점으로 바라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는 도덕성의 조작이 너무 강해 

모든 인상 변인에 대한 도덕성의 효과가 사망 

여부 또는 사망 원인의 효과보다 매우 컸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사망 정보의 작은 효과 크기

는 실제로 사망 정보의 효과가 크지 않거나, 효

과 크기가 크게 나타난 도덕성이라는 변인 때문

에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을 수 있다는 두 가지 

가능성을 포함한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해

석의 모호성을 보완하기 위해 도덕성의 조작 강

도를 약하게 변경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또 다른 한계점으로는 본 연구의 사망 정보

와 인상 형성 간의 시간 간격이 짧아 현실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하지

만 선행 연구와 설계 면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간 간격에 관해서는 큰 문제

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

가 기초한 선행 연구 Allison 등(2009)의 연구 3에

서 참가자는 자율적으로 필요한 만큼의 시간을 

가지고 시나리오를 읽었으며 해당 시나리오에는 

인물의 도덕성과 사망 여부를 묘사하는 문장이 

시간 간격 없이 동시에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인물의 도덕성을 묘사하는 시나리오와 사

망 원인에 대해 묘사하는 문장이 각각 다른 페

이지에 제시되었으며 불성실한 답변을 방지하기 

위해 리서치 회사에서 설정한 각 페이지 당 최

소 체류 시간을 설정하였으므로, 선행 연구에 

비해 인상 형성에 필요한 시간이 더 길게 할당

되었다. 선행 연구의 짧은 인상 형성 시간을 보

완해 현실성을 개선한 것이다.

마지막 한계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통제조건

을 추가하지 않아 인상 평가에 대한 절대적인 

긍정 평가 현상을 확인하지는 못하였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생존 또는 

사망에 대한 정보 자체를 제공하지 않는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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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추가하여 사망 정보의 효과를 상대적 비교

에만 한정하지 않고 보다 일반적인 맥락 가운

데서의 사망 효과를 면밀하게 관찰해 볼 수 있

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각 결과에 대한 논의점을 

중심으로 인물의 지위에 따른 죽음 편향의 발생 

양상을 살펴보고 사망과 도덕성 정보의 순서를 

변인으로 취급하여 보다 깊이 있게 죽음 편향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인물의 도덕성을 묘

사하는 시나리오가 사망했다는 정보보다 선행하

는 조건에서는 이미 인물의 도덕성 정보에 의해 

형성된 인상이 사망 정보에 의해 극화되어 더 

도덕적이거나 더 비도덕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도덕성의 정보가 사망 정보에 후행

하는 경우 참가자는 사망 정보를 먼저 접하게 

되어 죽음 긍정 편향을 경험하고, 이후 비도덕

적인 인물 시나리오에 노출되어도 이미 형성된 

긍정 편향이 추후 형성될 비도덕적인 인물에 대

한 부정적 인상을 완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러므로 후속 연구를 통해 Allison 등(2009)의 연

구에서 확인된 죽음 극화 편향과 본 연구의 죽

음 긍정 편향 결과 차이가 순서 효과로부터 기

인한다는 점을 관찰하게 된다면 상충되어 보이

는 두 현상이 이론적으로 양립 가능한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사망 원인에 

대해 지각된 공정성으로 인한 인상 평가가 폄하 

방식으로 여전히 일어나는지 반복 검증하고 더 

나아가 그 기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죽음에 대한 사회심리

학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사망 원인에 대한 

심리적 태도를 이해하고 인상 형성의 대상을 사

자로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기존 사회

심리학의 연구 주제는 사망한 사람에 대한 심리

적 현상보다는 살아있는 인물에 대한 태도와 인

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본 연

구를 통해 사회심리학 연구의 범위를 사망 맥락

으로 확장함으로써 지금까지 밝혀진 기존 사회

심리학적 현상이 사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지

를 검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인상이 사망 정보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이해함으로써 정치 및 사회 인물에 대한 

사후적 평가를 재고해 볼 수 있다. 더불어 비도

덕적인 공인의 죽음 이후 비판이 감소되는 분위

기에 대한 반복적인 노출은 도덕적 위반 행위에 

대한 대중의 윤리적 이해 및 의식 저하로 이어

질 가능성이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비

도덕적인 인물에 대한 왜곡된 죽음 긍정 편향은 

올바른 사회 기준 습득 과정에 있는 아동 및 청

소년에게 비교육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인

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선행 연구들(Allison & 

Eylon, 2005; Allison et al., 2009)과 문화적 맥락이 

다른 한국에서도 도덕적인 인물에 대한 죽음 긍

정 편향이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죽음에 

대한 인식과 애도, 장례 의식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매우 다양함에도 불구하고(Gire, 2014) 죽음 

긍정 편향 현상이 동양과 서양을 막론하고 공통

적인 심리적 현상이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본 연구를 통해 사망자에 대한 긍정 편향은 시

대 및 문화적 배경과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관습

적이고 본능적인 현상임을 확인하고 사망자에 

대한 다양한 장례 및 추모 의식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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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Cause of Death on Impression

of The Dead Depending on Their Mo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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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we aim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aspects of death by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cause 

of death on the posthumous impressions of individuals. Specifically, we explored how impressions are formed 

regarding perceived likability, perceived competence, perceived morality, perceived warmth, the perceived value 

of the individual's life, and the sense of longing for the target when a moral or immoral figure experiences 

accidental or natural death, or stays alive. We hypothesized that the target would be evaluated more positively 

when they are deceased compared to when they are alive due to death positivity bias and more positively 

when experiencing accidental death (vs. natural death). The results showed a death positivity bias in all 

impression variables except warmth. Additionally, the target was perceived as more competent and having 

higher life value when passed away due to accidental death compared to natural death. Furthermore, we 

examined how the fairness of the cause of death is perceived based on the target's morality, and how the 

perceived fairness influences impressions. It was found that natural death was perceived as the fairer cause of 

death when the target was moral, while accidental death was perceived as fairer when the target was immoral. 

Moreover, the more participants considered the cause of death to be fair, the more positively they evaluated 

the target. Lastly, contrary to previous studies suggesting cultural worldview endorsement as the mechanism of 

death positivity bias, we raised questions and discussed the ambiguity of cultural worldview interpretations in 

death positivity bias research. This study contributes by confirming that impression formation can extend to 

posthumous contexts, exploring and discovering psychological phenomena stemming from the cause of death.

Key words : cause of death, death positivity bias, impression, terror management theory,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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